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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본 대지진 재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지진 재난시 

우리나라 VTS 대응방안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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†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교수, *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관실

요    약 : 최근 국내 고층건물에서 비상훈련이 실시되었고, 이 훈련은 사전 예고한 상태로 화재발생 사이렌과 함께 정해진 시간에 대피

를 완료한 사람은 약 20%에 머물렀다는 소식은 우리나라의 안전 불감증의 여전함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. 한편 해상에서는 지속적인 

지진 발생 및 지진 발생 회수 증가, 지진 강도도 높아지고 있는 등 지진재해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, 이에 대한 선박 피난에 대

한 구체적 대응책 마련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. 이러한 해상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 VTS(Vessel Traffic 

Service, 해상교통관제)의 의미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이다. 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재해사례의 교훈을 중심으로 한 지진 

재난시 우리나라 VTS 대응방안에 대한 제언을 통하여 재난 안전 확보의 가반을 마련하고자 한다.        

핵심용어 : 비상훈련, 선박 피난, 동일본 대지진, VTS, 재난 안전 확보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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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
최근 재난대비 대처 미흡, 코엑스 비상대피훈련 4-5명 중 1명 대피

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부근에서 지진 등의 자연재해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

대한 선박 피난 구체적 대응책 마련은 거의 전무

VTS의 의미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

동일본 대지진 재해사례의 교훈을 중심으로 한 재난(지진)대비 우리나라 VTS 대응 방안

에 대한 제언

2.1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현황

- 2014년 지진 발생 현황(진도 5.0이 넘는 지진도 발생 중)
- 우리나라 인근에도 지속적인 지진 발생 및 지진 발생 횟수 증가
- 지진발생시 항만과 관련한 대응책은 미흡한 실정으로 예상

우리나라의 재난시 훈련 상황은 ???

2. 지진대비 훈련 여부 및 지진 경보 입수방법

2.2 우리나라의 지진 해일시 매뉴얼 현황

- OO청 지진 및 해일 재난 발생시 "지진.해일 재난 위기대응 메뉴얼"에 따라 대응
- 관련 매뉴얼은 "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(대통령훈련 제285호)" 및 "지진 재난 위기관리 표준

매뉴얼"에 근거
- 지진으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시 OO청에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을 규정

1. 지진 상황 접수 : 기상청 또는 본부 및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진발생 정보 접수
(FAX, SMS, 언론매체, 웹사이트, 인터넷, 트위터 등)
* 텔레비전 & 라디오 유무 : 텔레비전 유(휴게실에 필요한 경우만 청취), 라디오 무
2. 여객선 연락 방법 : VHF를 통해서 연락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자체 비상연락망에 의거
유.무선 연락
3. 피항지 유무 : 항내 지진해일을 대비한 특별한 피항지는 없으나 자체 메뉴얼에 의거 행동
* 항내 선박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거나 가능한 항 외해로 이동시키고, 기상특보를 경
청하며 지시에 따르도록 함.
* 항만, 포구 등에 정박해 있거나, 해안가에서 조업중인 선박은 지진해일 발생여부를 인지한
후,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질서를 유지해가며 산박을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시킴.
* 선박에 대한 조치가 끝난 후에 자신이 육지에 있다면 동료들과 함께 신속히 고지대로 이동
* 방파제 내측 등은 지진해일이 월류할 위험이 있으므로 선박의 정박을 피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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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3 동일본 대지진시 지진 쓰나미 경보 입수 방법

쓰나미 경보 입수 방법
- TV, Radio 입수 43%
- 운항관리회사 등의 연락 17%
- 항장으로부터의 연락 12%(VHF)
- 휴대전화의 자동수신 서비스 10%

지진 감지 여부
- A해역 91%
- B해역 51%%
- C해역 39%
쓰나미 경보 입수 여부
- 1보 90% 이상 입수
- 2보: 1보 보다 낮은 비율

출처:일본국토교통성 해사국(평성23년11월)

2.4 동일본 대지진시 지진의 선박 감지 여부

선박운항자의 지진 감지 여부
- 항해중인 선박의 지진진동을 느낀 선박은 A해역 78%, B해역 38% 
-항해중인 선박의 지진진동을 느끼기에는 어려움
- 계류중인 선박의 지진 진동을 느낀 선박은 A해역 97%, B해역 59% 
- 계류중인 선박에서도 부두와 접촉한 느낌, 타선의 항행에 의한 영향으로 오
인한 느낌 등이 있음

출처:일본국토교통성 해사국(평성23년11월)

2.5 선박의 피난 행동 조치-1

지진발생 후의 피난 행동 조치 여부
- A해역 76%, B해역 69%, C해역은 23%가 지진발생 후 피난 행동 조치
- 피난행동의 시작 시점은 지진을 직감하여 본선에서 피항을 시작 27%, 쓰나미 경보 제
1보를 개시한 시점 20%, 속보를 기준으로 개시 12%으로 본선에서 판단하여 행동한 비율
이 전체의 59%임. 또한 운항회사로부터의 지시에 의한 행동 개시 선박도 19%임

출처:일본국토교통성 해사국(평성23년11월)

2.5 선박의 피난 행동 조치-2

피난 조선 여부
- 피난하려고 한 선박 중 피난하지 못한 선박은 A해역 22%, B해역 5%, 쓰나미의 내습이
빨랐던 A해역에서의 피난하지 못한 경우가 많음
-피난 조선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60분정도가 가장 많음
- 선박이 대양으로 피난한 시간은 B해역은 24시간 이내의 피난이 절반, A해역에서는 24
시간을 넘는 피난이 전체의 65%를 차지함

출처:일본국토교통성 해사국(평성23년11월)

2.5 선박의 피난 행동 조치-3

정박선의 피난 행동 조치 여부
- 정박하고 있던 선박을 중심으로 한 피난 행동 조치 여부 파악
-A해역의 피해 선박은 전체의 33%, 반면 B해역은 1%임

출처:일본국토교통성 해사국(평성23년11월)

2.6 선박의 피난훈련의 실시 여부

피난훈련의 실시 상황
- 쓰나미에 대한 피난훈련 실시 7%, 쓰나미는 아니지만 긴급이안훈련 실습 선박 16%, 피
난훈련 실시 경험이 없는 선박이 전체의 76%로 많은 선박이 실시하고 있지 않음

출처:일본국토교통성 해사국(평성23년11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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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7 여객 터미널의 지진 쓰나미 감지 및 정보 전달 방법

출처:일본국토교통성 해사국(평성23년12월)

미국 :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연안

경비대에서 이행되는 서비스

홍콩 : 선박 입ㆍ출항 및 신속한 경제활동을 가능한 안전하게 촉진

싱가폴 : 안전ㆍ효율적 입항, 이동 및 출항을 촉진하는 시스템

독일 : 선박으로부터 야기될 충돌과 좌초 예방, 교통흐름 통제 및 해양환경에 대한

위험예방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 복합체

한국 :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항선박의

동정을 관찰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교환체제

일본 Port Radio : 항만관리자와 선박과의 정보소통의 Tool로서 선박 안전과 운항효율

의 촉진, 항만시설의 유효한 이용에 의한 효율화 도모

3.1 VTS 정의-2

3.2 동일본대지진시의 Port Radio 대응 3가지 사례-1

(1)쓰나미 경보의 일제방송: (항만관리
자)쓰나미 경보발신 요청☞ (Port Radio) 
VHF에 의한 일제 방송 ☞ 1시간 간격 정시
방송[OSAKA WAN의 Port Radio]

(2) 선박육상간 정보 전달: 일반 회선의 불통☞

VHF 활용한 선박육상 정보전달 (선박-Port 
Radio, 터그보트- Port Radio) ☞ 도선사, 터
그, 라인맨의 수배[TOKYO WAN의 Port Radio]

3.2 동일본대지진시의 Port Radio 대응 3가지 사례-2

(3) 쓰나미 피해가 큰 항만의 대응: 
- 항만관계자와의 연락이 되지 않음(보안부 블랙아웃, 쓰나미정보 입수 불가)
- 도선사사무실이 인접하여 근무 중인 도선사는 Port Radio 사무실로
- Tug Boat는 쓰나미 피난 후, 거대선을 우선적으로 어텐드

4. 사례 분석을 통한 재난시 VTS 대응방안(안)-1

(1) 정보발신을 적시에 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
- PA, 해양수산부, 기타 관계자 등과의 비상시를 대비한 사전지시 판단력 마련

: 이로 인하여 정보발신 시 하나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어 시간을 허비할 수 있음
- 연락체계 구축

: 항만관계자와의 연락수단을 전화회선 이외에 정보공유 전달 시스템이 필요함
- 통신 채널의 증파와 통신탁의 증설

: 통신채널의 부족으로 인하여 선박과의 통신에 응할 수 없음(긴급시에도 대기
시간이 장시간임)

☞ 재해 시 등을 대비하여 정보발신을 위한 긴급정보 메일 발신 시스템과 같은 체계
마련(휴대전화에 의한 긴급정보 메일 발신 등)

4. 사례 분석을 통한 재난시 VTS 대응방안(안)-2

(2) 일제 방송(한국어, 영어 등)
- 각종 주의보 즉시 제공
: 본선 대책초기 판단 정보로서 유효한 정보 제공

- 항만정보 제공(폐쇄, 선종별 대응 등)
: 항행중 선박 → 입항가부의 판단, 재박선 → 피난, 계류삭, 묘의 강화 등의 판단

(3) 개별 선박 대응
- 퇴피 권고
- 파일럿, Tug, 라인맨 등의 상황(우선 취급, 수배 가능 여부 정보)
- 피난선의 우선 취급 등의 판단과 대응
- 입항가부의 정보(주의보 단계) 
- 대리점 등 관계자로부터 메시지 전달

(4) 기타 VTS 대응방안
-여객터미널과의 통신수단 확보
-쓰나미 방재 Map 비치(피난장소 등 지시)
- 위급상황 대비 구체적 훈련 시나리오 마련 및 정기적인 훈련 실시




